
자본가계급 대 노동자계급의 투쟁이다. 화물노동자 총파업 엄호 투쟁을 
조직하자! 총노동의 투쟁으로 자본과 정부를 무릎 꿇리자!

                
                                노동자혁명당(준), 2022년 6월 14일

화물연대 총파업 8일차, 안전운임제 연장·확대 등 최소한의 소박한 생존권, 노동기본권 요구
를 위한 화물노동자들의 투쟁이 물류를 멈춰 대한민국 자본가국가를 마비시키고 있다. 

화물노동자들의 투쟁을 “집단 운송 거부”로 깎아내리던 자본가들도 파업투쟁의 거대한 힘 
앞에서 아연 긴장하여 “파업 일주일에 1조6천억원 피해” 운운하며 엄살 아닌 당황함을 감추
지 못하고 있다. 

석유화학단지와 철강단지 제철소와 발전소, 항만이 멈춰서고 자동차·건설·가전·조선·기계 업
종의 공장들도 가동 중단을 맞을 상황이다. 

이 모든 것이 다 자본가들 너희들이 자초한 것이다. 자본주의 공황과 전쟁이 몰고 온 석유·
가스 에너지 대란, 세계 공급망 붕괴-물류난, 원자재 가격 급등, 물가 폭등의 모든 고통을 노
동자들에게 전가하고자 혈안이 된 자본가들과 그들의 국가권력이 불러온 사태다.    

윤석열 자본가정부는 파업 초 “불법집단행동에 엄정 대처 방침”을 천명하고 조합원 체포, 
구속을 자행하는 등 탄압의 고삐를 죄는 한편, 파업투쟁의 과녁이 정부로 맞춰지는 것을 피하
고자 “정부 중립” “노사 자율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물러서 있는 척 했다. 

그러다가 국힘당을 교섭에 내보내 합의 도출 시늉을 하더니 결국 틀어버리고는 파업 와해를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물류를 멈춰, 기계를 멈춰 실제 이 사회를 돌아가게 하고 떠받치
는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보여준 이 파업투쟁이 저들의 그 같은 공작과 술수에 주춤할 것이라 
생각할 사람은 저들 말고는 아무도 없다. 

이봉주 화물연대 본부장은 “총파업 7일차인 오늘을 총파업 1일차로 규정하고 새로운 투쟁
을 시작한다”고 재차 이만오천 조합원의 결의를 밝히며, “총파업대오는 다시 늘어나고 있으며 
조합원들의 분노와 결의는 더욱 강고해지고 있다”고 물러섬 없는 투쟁을 선포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정부와 자본가계급 대 노동자계급의 투쟁이다. 전선이 확장되었
다.” 민주노총은 정부에 대한 대화와 중재 촉구에 매달리지 말고 화물연대 총파업 엄호투쟁 
조직에 적극 나서야 한다. 정부는 사태해결의 중재자가 아니라 사태 책임 당사자로 총노동의 
투쟁으로 무릎 꿇려야 할 대상이다. 자본가들과 윤석열 정부가 항복 선언을 하지 않을 수 없
도록 실질적인 연대를 조직해야 한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하고 전차종·전품목으로 확대하라! 화물연대 총파업은 화물노동자의 
생존권 보장뿐만 아니라 자본의 경제파탄 고통 전가에 맞서 전체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는 
투쟁이다. 화물연대 총파업투쟁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